



























































































































































































































































































































































栗坪良樹「けものたちは故郷をめざす」（以上 4 点『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7 巻 9 月臨時増刊号、972. 9）、ジボー・マーク「荒野上の存在―安部公房
における境界とアイデンティティー」（『比較文化論叢』8、200. 9）、沼野充




する欧米での評判が報じられた（『朝日新聞』970 年  月 9 日）のを嚆矢
とする。『百年の孤独』はその後、972 年  月に鼓直による翻訳が刊行され
た（『現代世界の文学』新潮社）。
5）花方寿行「ガルシア＝マルケスにおけるウィリアム・フォークナーの影響」
『比較文学研究』東大比較文学会 67、995 年 0 月、0 頁。
6）中上健次、野谷文昭「南の熱い文学―大いなる母とマチョの世界」『ユリイ
カ』988 年 8 月、48 頁。
7）辻井喬「深夜の読書」『辻井喬コレクション 8』河出書房新社、2004 年、
87 頁。
8）木町榮一「円環と直線」『ユリイカ』988 年 8 月、83 頁。
9）ガルシア＝マルケス『百年の孤独』鼓直訳、新潮社、972 年、5 頁。
0）桜庭一樹、野谷文昭、柴田元幸、沼野充義「『百年の孤独』を超えて」『す
ばる』2008 年 2 月、278 頁。





4）安部公房「内的亡命の文学」『安部公房全集 026』新潮社、2002 年、379 頁。
5）同 379 頁。
6）同 379 頁。















27）安部公房「永遠のカフカ」『安部公房全集 027』新潮社、2000 年、76 頁。初









3）安部公房「書斎にたずねて」『安部公房全集 024』新潮社、999 年、45 頁。








36）栗坪良樹 ｢安部公房・< 砂漠 > の思想―その倫理と世界性について」『国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박　이진
본고는 아베 코보의 망명자, 망명문학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것으로, 
그의「내적 망명의 문학（内的亡命の文学）」（1979년）에 나타난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관한 담론에 주목하였다.
아베는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중심으로 망명자가 갖는 감각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그리고『백년의 고독』이 망명문학으로서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고 평하였다. 이러한 시점은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에 
대한 평가와는 다른 아베 코보만의 독특한 이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포크너의 영향과 저널리스트로서의 경험이『백년의 고독』창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제론들과 다르게 아베는 가르시아 마르케스를 카프카에 가깝다고 
이해하며 즉물적이고 신화적인 창작방식을 망명자가 갖는 역사관에 비추어 
논한다. 이러한 창작방식이 바로 아베 코보 문학이 갖는 문학세계와 상통해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즉, 아베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문학성을 자신의 문학세계에 비추어 
평가하면서 망명문학이라는 새로운 세계문학적 지평에 자신을 포함시키고자 
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
